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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해식의원 대표발의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 논의 과정에서 서울 서초동에 대법원

청사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

신축 비용을 제시함. 대법관 1명당 75평 규모의 집무실과 부속실을 배

정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는 사회적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한

채 ‘황당무계한 핑계’라는 비판을 불러옴.

한편, 현행 「법원조직법」 제12조는 “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”

라고 규정하고 있음. 그러나 이 규정은 오늘날 대법관 증원 논의 및

대법원 청사 확충 문제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하는 원인이

되고 있음. 무엇보다 현행 법률이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로만 한정하고

있는 규정은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토균형발전의 흐름에

도 역행하고 있음.

이에 「법원조직법」 제12조를 삭제하여 대법원 소재지를 특정 지

의 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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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으로 고정하지 않고 국토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향후 국회와 사법부

의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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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제 호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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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 개 정 안

제12조(소재지) 대법원은 서울특

별시에 둔다.

<삭 제>


